
도코보 - “컴팩트” 사의 품질보증으로 판매, 배로 증가 

도코보(同興紡)는 컴팩트(compact) 사 “알티마”를 판매하고 있는데, 시장에

서 컴팩트 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지만, 다른 컴팩트 사보다는 

훨씬 엄격한 품질보증을 실시하고 있어, 고객들의 신뢰감이 커짐으로써 전년

과 비교하여 거의 2배 정도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. 

“알티마” 컴팩트 사는 인도의 “람코”그룹이 인도면을 원료로 하여 “리터

(Rieter)” 사제 컴팩트 정방기로 생산하고 있는데, 면사 80수까지 생산하고 있

다. 20수 이하의 태번수는 대부분이 데님이나 팬츠에 사용되고, 20∼44수 정

도의 중번수는 주로 원형평편성기(圓形平編成機)와 횡편기(橫編機)용도로 팔

리고 있다. 특히 이 실로 짠 직물은 셔츠감이나 이너(inner)감으로 많이 사용

되고 있다. “알티마”는 다른 컴팩트 사나 제품보다도 품질보증을 엄격하게 철

저히 하고 있으며, 도코보가 판매하고 있는 “람코”의 인도 순면사 “마하바

라”나 다른 컴팩트 사보다도 10∼15% 값을 더 받고 있다. 고객으로부터의 

불평은 많지는 않지만, 불평의 반 이상은 실에 들어 있는 목화씨의 딱지 등

의 잡물인데, 이들 잡물은 인도면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제로 되어 있다. 

도코보는 이런 불평이 있으면 완전히 교환해 주고 있으며, 이외의 사소한 요

망에도 그때그때의 형편에 알맞도록 고객이 만족할 수 있게 처리하고 있다. 

2003년 4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“e 알티마”는 이집트면 “기자 70”을 사용

함으로써 “알티마”보다도 품격(品格)을 한급 올렸으며, 가격을 20% 더 받고 

있다. 이 면사는 “람코”가 “쥐센(Sssen)”사제 컴팩트 정방기로 80수 이상을 

생산하고 있는데, 주문이 있으면 50수도 생산하고 있다. 



유럽 면사시장에서는 거래량의 70%가 컴팩트 사라고 하는데, 도코보는 일

본도 머지않아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컴팩트 사의 판매를 늘려나갈 계획

이다. 미국은 아직 OE 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, 앞으로는 미국시장에서도 

컴팩트 사의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. ♣ 

 


